
초거대 언어모델의 현재와 미래(이기창)에 대한 토론

신서인(한림대)

  이기창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언어모델이 작동하는 원리와 
초거대 언어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Hyper CLOVA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의 예시를 보여주셔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각의 요소들은 여러 층위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벡터라고 하는 숫
자 값의 집합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훌륭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예들을 보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
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언어모델은 입력된 단어 시퀀스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접한 단어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언어는 
선조적으로 실현되지만 그 내부에는 위계적인 구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인접한 단어가 덜 중요한 정보를 담
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파란 옷을 입고 왔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철수
가’와 ‘파란’이 인접해 있지만, ‘철수가 파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셀프 어텐션의 방법으로 단어-단어 쌍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계산에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언어모델의 입력에 효과적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언어모델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은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지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서술어가 뒤쪽에 나옵니다. ‘철수가 그 집을 샀다.’와 ‘철수가 그 집에 산다.’라는 
두 문장에서는 ‘철수-가-그-집’으로 이어지는 단어 연쇄가 동일합니다. 앞의 문장에서 ‘집’ 
다음에 ‘을’이 나오는 것은 ‘사다’가 결정하는 것이고, 뒤의 문장에서 ‘집’ 다음에 ‘에’가 나
오는 것은 ‘살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는 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이 고정적입
니다. 문장을 뒤에서부터 생성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최근의 경향은 초거대 언어모델이 있기만 하면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퓨샷 러닝 등 인
컨텍스트 방식으로 태스크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제(다운스트림 태스크)
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인튜닝을 통해 모델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도 요약, 번
역, 대화 등의 과제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알려진 설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자유대화에서 대화가 자연스러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번역의 성능을 측정하는 공인
된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종래의 자연언어처리는 규칙 기반의 방식으로서 형태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등의 단
계로 나눌 수 있었고 각 단계에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연언어처리는 딥러닝 방식으로서 중간과정을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의 형태이고 엔드-투-엔드 방식이라 결국 입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어학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즉 기존의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어떠한 형식으로 가공해야 하는지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